
소양강댐은 1967년 4월 15일에 착공하여

1973년 10월 15일에 준공식을 올렸다. 5년

6개월 동안의 산고(産苦)를 거쳐 소양강 다목

적댐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조국

근대화의 이정표를 다시 세울 수 있었다. 그 이

유는 우리나라가 산업화되어 가는 중심 축의 하

나가여기서부터시작되었다고해도지나친표현

이아닐만큼큰카드였기때문이다.

전전대대미미문문의의 돈돈벼벼락락…… 229900억억원원

구체적으로우리나라건설사상그당시까지소

양강댐만한 규모의 공사가 없었고, 총공사비

290억원 규모의 사업도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또, 시공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 땅, 우리 기술

로서는 처음으로 배짱 있게 밀어붙인 사력 댐이

었고, 이것은 정부의 관안(官案) 설계가 아

니라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이 사안(社案·代

案)으로관철시켰다는점에서도이색적이었다.

우선, 총공사비 290억원의무게를한번가늠

해보자. 그 당시 소양강댐 공사 현장에는 매일

1,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다. 새벽 6시부

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노동을 강행하였다.

그때 받았던 노동자들의 임금은 500원에서

800원. 500원짜리 전표(錢票)를 받아 전표

상인들에게 한달 10% 이자를 떼고 450원을

현금으로 바꾸었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자갈은 트럭당 납품 가격이 840

원이었고, 수몰 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비로 밭

은최고 355원, 논은 329원에서최하 82원까

지, 대지는 평당 최고 370원을 받았다. 이 시

기 돈의 가치를 견주어보았을 때 소양강댐 공사

에 29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실로 전대미문

(前代未聞)의 돈벼락을 친 것이다. 당시는

서울 인구가 340만 명이고 전국 인구는 2,900

여 만 명,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그 해 60%

인상되어 8원이던시절이었다.

이러한형편인데감히 290억원짜리댐을시공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든 막지 않을 수 없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1960년대부터 정부

는무서운속도로공업화정책을추진하였다. 공

업화는 산업화를 뜻하는 것이므로 발전 시설을

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 석유나 원자력 에

너지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으므로 소

양강댐을건설하여수력발전을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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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소양강댐을 처음 구상한 곳이 한국전

력이었소?”

“맞소. 1957년부터 한전은 소양강의 수력

발전계획을검토하기시작했었소.”

이와관련된보고서는 1960년에 이미제출되

었지만 4·19 혁명과 5·16 쿠데타로 건설

계획은 잠시 주춤하였다. 그 이듬해인 1961년

‘건설부’가 독립 부처로 승격되면서 제1차 경

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섬진강 다목적댐 공사를

계획했고,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 공사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건설부는 1962년 11월부터 한

국토목학회에소양강댐건설의타당성조사를의

뢰했고, 일제 시대 압록강에 수풍(水豊)댐을

건설하여이분야에서는세계적인권위를자부하

던 일본공영(日本工營)과 함께 프로젝트 조

사와 설계에 착수하였다. 소양강댐을 다목적으

로건설한다는결론이었다.

강강원원도도 산산골골의의‘‘서서울울댐댐’’

우리가 댐을 건설하여 물을 가두는 목적은 발

전(發電)을 하거나 수도(水道), 공업·농

업 용수의 공급, 그리고 홍수 조절을 꾀하려는

것인데, 이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

으면 다목적댐이라고 한다. 그런데 소양강댐은

용수(用水), 홍수 조절, 발전의세가지목적

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 우선, 물이 29억 톤

이다. 같은 다목적댐이지만 섬진강댐의 1억

3,100만 톤과 남강댐의 4억 3,300만 톤과는

비교도안되는초대형댐이다. 

그런데소양강댐은초대형으로만들수밖에없

었다. 1960년대부터 공업화가 급속하게 추진

되면서 대도시 인구가 급증하여 상·하수도나

공업 용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물이 없

이는 공업화는 물론 현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소양강댐은 강원도 산골에 있지만 이것

은강원도를위한댐이아니라서울의댐인셈이

다. 서울~인천 등은‘한강’을 빼놓고는 생명

이없는것인데소양강댐은바로그한강수로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부 지역을 가로지르

며 뻗어온 한강은 1,190리이다. 이 물줄기는

전국토의 26% 면적을차지하고있을뿐만아

니라 우리나라 인구의 30%(지금은 더 많지만)

가이물줄기에매달려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후상 7∼9월 사이에 강

수량의 80%가 쏟아진다. 한강도 어김없이 홍

수에 난리를 겪었다. 또 갈수기가 되면 물이 없

어 타들어가는 논밭을 보며 농사꾼은 다리를 뻗

고 앉아 울지 않았는가? 수도권의 홍수를 조절

하기 위해서도 소양강댐은 엄청난 양의 물을 담

을수있게해야한다. 그래서한강수계에다막

았던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등의 물을 전부

합친 것보다 2배나 많은 용수를 확보하게 된 것

이다.

“홍수 조절 말씀이오? 만수(滿水) 상태에

서도 200년에 한번 오는 큰비라도 그 절반은 소

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수 때 소양강댐의 수

문을닫으면한강수위가 80cm나줄어듭니다.”

“가뭄때는?”

“갈수기 때 서울 한강 인도교 아래에서 초당

75톤의 물이 흐른다고할때소양강댐이수문을

열면 초당 115톤으로 유하량(流下量)을

53%나늘릴수있지요.”

“발전능력은?”

“20만kW로 국내 수력 발전소 중에서 최대

입니다. 또, 소양강댐 발전소는 전기만이 아니

라 그 물로 의암과 청평, 팔당 발전소도 돌리니

까 3만 4,000kW짜리 발전소 한 개를 더 건

설한셈입니다.”

모모래래와와 진진흙흙으으로로 桑桑田田碧碧海海

이렇게 만들어진 소양강 다목적댐은 웅장했다.

강원도 춘성군 동면 월곡리와 신북면 천전리를

이어 만든 이 댐은 높이가 123m. 이 댐에 들

어간 모래, 자갈, 바위 덩어리가 3,500톤으로

그당시국민 1인당흙 7가마분량이라고했다.

소양강댐은 춘성, 양구, 인제 등 3개 군, 6

개 면, 37개 리를 수몰시키면서 160리나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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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인공호수를산속에만들었고, 수심이 91m

나 되어 지금은 춘천에서 인제까지 여객선이 다

니고 있다. 강원도 심심 산골 산꼭대기 밑으로

유람선이 다니니까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

海)가 되었는데 이 댐을 그냥‘큰 댐이구나’

하고넘길수없는공사에얽힌야화도많다. 

첫째는순한국식댐이라는의미이다.

“그게무슨소리요?”

“애초 소양강댐은 시멘트 댐으로 설계되어 있

었지요. 수풍댐을 건설한 일본공영이 설계했고

수자원공사도 그 설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

을 시공 회사인 현대건설이 사력 댐으로 바꿔놓

게한것입니다.”

시멘트 댐으로 만들 경우 엄청난 시멘트와 철

근이 들어가야 한다. 더구나 그 깊은 산 속까지

운반해야 한다. 시멘트 1포에 233원 하던 것

이 삼분폭리(三分暴利)로 330원으로 뛰었는

데 지금 시멘트 쓸 곳이 한두 군데인가. 틀림없

이 공사 도중에자재값이뛰어손해보는공사를

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서현대건설은대안으로

현장에서흙, 자갈, 바위 덩어리들을파서댐을

막자고주장한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관권(官權) 독재 시대인데

건설업자의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겠는가. 그래

도 현대건설은 당시 건설부 장관이었던 주원(朱

源) 장관에게 매달려 설득을 하였고, 주 장관

은 박 대통령에게 설계 브리핑을 하면서 현대건

설의대안도설명했던것이다.

“그래요? 공사비는 얼마쯤 절감시킬 수 있다

고합니까?”

“20억원입니다. 여기에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들도큰댐은콘크리트대신흙과자

갈로 막는 추세라고 합니다. 폭격을 당해도 콘

크리트댐은쉽게파괴되지만흙댐은손상이거

의없는군사적이유라고합니다.”

“군사적 이유? 소양강댐도 바로 휴전선 아래

에 있지 않소. 기술상으로만 문제가 없다면 사

력댐을반대할이유가없지.”

“그런데…”

“어려운문제가있으면말하시오.”

“사력 댐을 해보자면 큰 공사를 감당할 수 있

는건설장비와기계를새로도입해야합니다.”

우우리리 건건설설 기기술술의의 쾌쾌거거

그때까지만해도우리가사용했던건설장비들

은 보잘 것이 없었다. 하지만 덤프트럭과 컨베

이어등이있다면현장에있는흙과자갈은얼마

든지쓸수있지않은가. 이러한최신장비를들

여오면서 소양강댐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댐 밑

바닥 너비를 550m로 해서 그 한가운데에다 찰

흙을 다져 63m짜리 심(芯)을 박고 그 겉에는

자갈과바위덩어리들을쌓아갔다.

모래 자갈 530만m3, 흙 938만 3,100m3,

시멘트 150만 포대를 사용하여 댐을 완공하였

는데, 흙만 13.5톤짜리 덤프트럭으로 156만

4,000번을실어날랐다.

그때 당시 김경수 현장 소장은“사력 댐의 생

명은 심벽(心壁)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벽 부분은 재질이 좋은 점토를 골라서

적당한 수분이 함유된 상태에서 다져야 되지요.

공사를 하다가 비가오면비닐로덮어서흙을보

호하고 날이 개면 겉면을 밭갈이를 하듯이 다시

말려야했습니다.”라고회고했다. 

동양 최대의 저수 용량을 갖는 댐으로 건설하

기까지 난공사도 많았다. 하지만, 일본공영이

건설한 106m의 수풍댐보다 더 높은 댐을 우

리 기술로 건설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거대한 댐 덩어리를 가장 부드러운 흙으로 어루

만진작품이었다.

건설산업의 발전에 온몸으로
기여해오신 원로 건설인 선배들
의 정열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
립니다.
이제는우리건설업의역사도

제대로 조명되어야 합니다. 독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한 야사,
비화등을찾고있습니다. 사나
이들의 거친 숨소리와 뜨거운
땀방울, 그리고 의리와 배신…
등 그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채택된 이야기에는 소정의 원고
료를드립니다. 많은참여를기
대합니다.

소양강댐 건설 공사에는 13.5톤짜
리 덤프트럭으로 156만 4,000번
의흙을실어날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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